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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로 마무리된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 지난 50년 간 핵전력에서 소련을 앞선다는 

목표 하에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던 미국 군사 연구소들의 存在理由(raison d’

etre)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省(DOE) 산하의 Los Alamos 연구소, 

Sandia 연구소, Livermore 연구소에서는 각각 매년 10억 달러의 예산과 8,000명에서 10,000

명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자원의 배분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

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美議會와 에너지省은 연구소들의 미

래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하면서 연구소 기능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존재 이유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  

고르바쵸프의 등장 이후 냉전 체제가 약화되면서 핵무기 연구에 대한 지원은 급격히 감소되

었다. Livermore 연구소의 경우 총예산에서 핵무기 연구 개발에 투여된 예산의 비율이 1988

년 48%에서 1990년에는 36%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Los Alamos의 경우에는 지난 6년 동안 핵무기 연구 개발 관련 연구 인력이 1/3로 

縮小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자원 지원의 감축과연구 활동의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핵

무기와 관련된 몇몇 분야에서 연구소의 활동이 活性化되고 있다. 우선 核擴散禁止條約과 관

련된 활동들이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이 해왔던 작업들이 다른 나

라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Livermore와 Los Alamos의 연구자

들은 UN의 이라크 핵사찰 팀의 일원으로서 이라크가 비밀 핵공장을 가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 수집 활동을 수행했다. 앞으로 이루어질 북한의 대한 UN의 핵사찰에도 이 연구소 연구

원들이 참여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핵무기들을 解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省은 

매년 수백 개의 핵무기를 해체해 왔다. 지난 해 9월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 이후 

핵무기의 해체 작업이 급속히 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체될 핵무기가 매년 수천 개의 이

를 전망인데, 이는 현재의 해체 능력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소들의 참여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 에너지省의 연구소들은 지난 몇년 동안 핵무기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세포생물학에서 우주 

물리학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구 활동의 다변화를 시도해 왔다. 議會와 에너지省 장관인 

Watkins는 이와 같은 非核分野를 포함하는 연구 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산업계와 유대를 강

화시키는 것이 연구소의 구조 조정의 방향이라고 파악하면서, 그것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7월 에너지省의 미래에 대한 上院聽聞會에서 Watkins는 군사 연구소와 미국 산

업 간의 技術交流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협력 관계의 형성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을 피력하였다. 또 下院科學委員會의 의장인 George Brown은 “우리는 1990년대와 다가 올 

21세기의 경제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기술 하부 구조를 발전시켜야만 하며 군사 

연구소들은 그 과정에서 核心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군사 연구소를 군사적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까지도 포괄하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를 위한 연구소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의 단면들을 파악할 수 있다.  

페이지 1 / 2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 (Vo1.Ⅱ/No.18(제18호)) 006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03006.HTM



한편 연구소 스스로도 정부와 대학, 산업의 연구자들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中心地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Sandia 연구소의 소장은 자신들의 

연구소는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기업과 협력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산업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연구소는 최근 11개의 산업체와 특수 금속 

제조를 위한 컨소시움을 구성했다.  

이렇게 군사 연구소들은 산업에 유용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

음을 공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산업이 “Brain Tank”로서 활동하는 데 적합한 조직이라

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몇몇 연구를 수행하여 왔

고 기술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지만 그것들로부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商業的 

成果를 보여 주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연구소들은 시장을 지향하고 또 시장에서 경

쟁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 개발보다는 군사적 목적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연구 개발을 수행해 왔고, 그것에 적합한 조직과 관리 

구조,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이들이 경쟁과 상업성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환경에 쉽사리 적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군사 연구의 위상과 연구 활동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 연구의 재구조화는 국가 혁신 체제의 중요 부분인 군사 연구 개발 체제의 재편인 바, 

국가 혁신 체제의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군사 연구소의 재편에 깊은 관

심이 모아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所以에서이다.  

페이지 2 / 2과학기술정책동향 S&T Policy Trend (Vo1.Ⅱ/No.18(제18호)) 006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03006.HTM


